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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논문은 빠르게 변해가는 모바일 미디어 생태계에서 모바일TV 서비스 앱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바일TV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미디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대확신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 및 지각된 유희성이 모바일TV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과 확신 그리고 만족에 이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만족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to intention of mobileTV app on mobile media ecosystem which has been changed so fast. MobileTV has changed a pattern of media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between self efficacy, perceived enjoyment and perceived usefulness and confirmation and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use based on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perceived enjoyment had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self efficacy had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In addition, confirmation had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as well. Perceived usefulness had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Lastly,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 on continuous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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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1 연구배경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사회를 급속도로 빠르게 모바일미디어의 시대로 진화시켰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동성의 특징과 앱(App: Application) 이라고 하는 독특함이 이전에 없었던 차별화된 서비스의 이용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사용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이 원하는 맞춤 정보 및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이러한 진화의 물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디어인 TV의 사용 환경 또한 크게 변화시켰다.

        TV는 오랫동안 가정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물리적으로도 센터에 위치해서 모든 가족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정보는 TV를 통해서 나왔고, TV의 콘텐츠를 통해서 가족구성원은 정서적 공유를 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TV의 소비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TV와 같은 고정형 미디어 이용맥락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동시성(synchronism)의 속성을 갖지만, 모바일TV의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적합한 관경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동시성(asynchronism)의 특성을 갖는다[2].

        또한 기존의 TV 소비 패턴이 거대 방송사, 즉 공중파나 케이블TV의 편성표에 따라서 시청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 형태의 소비였다면, 최근 TV콘텐츠의 소비 방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 원하는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콘텐츠의 생산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바야흐로 1인 미디어의 시대로 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듯 TV 이용 패턴을 변화시킨 모바일TV 앱은 크게 모바일IPTV 계열의 앱과 OTT(Over The Top) 계열의 앱, 그리고 1인 미디어 서비스를 이끄는 유투브(Youtube) 계열의 모바일 동영상 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바일IPTV 계열의 앱은 국내 3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는 IPTV와 결속되어 있는 앱으로서 KT의 올레TV,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그리고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등이다. 반면 OTT 모바일TV 앱은 지상파방송사의 연합인 푹(PooQ), CJ의 티빙(Tving), 현대HCN의 에브리온TV, 그리고 외국계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이다. 유투브 계열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히 1인 미디어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유투브와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이 있다. 그 중 유투브는 전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37%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국내에서는 3,122만명이 총 317억 분을 이용하여, 동영상 서비스 앱 총 사용시간의 약 86%의 점유했다. 이로서 특히 18~34세의 성인의 미디어 소비 형태는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TV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청자들이 모바일TV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주관적인 특성과 세분화된 요인 그리고 그 유형간의 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중시하는 가치, 동기와 태도 및 만족 등과 같은 매체 수용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앱 이용 후의 만족도와 그에 따른 지속적 사용의 기대효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인 기대확신모형(Expectation-confirmation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기대확신모형은 기대확신이론을 바탕으로 Bhattacherjee가 Oliver(1980)의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과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접목한 모형이다[4][5][6]. 기대불일치이론은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졌던 사용자의 기대수준과 사용 후 느낀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기대가 불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만족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면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기대했던 것 보다 나쁘면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수준이 기대했던 것과 그대로 일치하면 단순일치(simple confirmation) 라고 하였다[4].

      Cardozo(1965)는 기대수준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 피실험자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7]. 이후 Hempel(1977)도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실제 사용 후 평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8][9].

      기술수용모델은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Davis(1989)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다[5]. 기술수용모델은 이성적 행위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성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행위는 의도에 영향을 받고, 의도는 개인의 태도나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본다. 또 태도는 행위를 수행하는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받는데 기술수용모델은 이러한 이성적 행위이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라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 모델은 본래 컴퓨터 기반 기술의 수용에 맞추어 만들어졌으나 분석 대상에 따라 변인들의 조정을 통해 다양하게 확장 적용되고 있다[10].

      
        
        

        Fig. 1.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Davis에 의하면 지각된 유용성은 ‘잠재적 이용자가 기술을 사용한다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관적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지각된 용이성이란 ‘잠재적 이용자가 많은 노력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에 쉽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기술이 유용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용하기에 쉬운 기술일수록 사용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10].

      Bhattacherjee(2001)는 두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이나 제품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수용모델과 기대불일치 이론을 접목하여 기대확신모형을 제시하였다[6]. Bhattacherjee(2001)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 만족과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이 지각된 유용성보다 지속사용의도와 더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충족은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모두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기대확신이 유용성보다 만족에 더 큰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즉 정보시스템은 사용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보다 기대확신이 지속사용에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속사용의도는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의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다[6][9].

      또 다른 기대확신모형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us et al.(2004)은 웹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로서 만족과 자기 효능감, 예측된 결과가 지속사용 의도와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et al.(2005)은 웹 포털사이트의 지속사용에 관한 연구이며, 기대 일치가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이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주었다[12].

      정미리 외(2007)는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의 생산자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기대일치가 지각된 유용성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13]. 박기운, 옥석재(2008)은 포털사이트의 지속사용의도 연구에서 기대일치가 지각된 유용성과 긍정적 관계를 갖고 지각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기대확신이 유용성보다 만족에 더 큰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확인되었다[14]. 즉 정보시스템은 사용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한 지각된 유용성보다 기대확신이 지속사용에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속사용의도는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의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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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모바일TV 앱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대확신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개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희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확신과 만족도가 상호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다. 모바일TV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이 최신의 미디어를 다루는데 적합한 적극적인 속성과 콘텐츠 이용의 즐거움 등은 이러한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ig. 3.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앞서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모바일TV에 대한 지각된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모바일TV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모바일TV에 대한 이용자의 확신정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모바일TV에 대한 이용자의 확신정도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모바일TV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모바일TV에 대한 만족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2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36명의 설문지가 채택되었다. 응답자는 대구 경부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최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한번 이라도 모바일TV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로부터 답을 얻었다. 설문은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SPSS버전 18과 AMOS 버전19를 사용하였다. 빈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도, 크롬바흐알파 계수 산출, 상관관계분석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Bentler(1990)와 Bentler&Bonett(1980)그리고 Steiger&Lind(1980)가 제시한 CFI(비교부합지수), TLI(표준부합지수), RMSEA(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를 주요 합치도 지수로 사용하였다[16][17][18]. 이때 CFI와 TLI의 채택기준은 .90 그리고 RMSEA의 채택기준은 .08 보다 낮으면 양호한 적합도로 보았다[19].

      

    

    

  
    
      IV.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총 25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응답에 오류가 없는 236명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남자 124명(52.5%), 여자 112명(47.5%)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 25명(10.6%), 20세에서 25세 사이가 198명(83.9%)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나머지 25세 이상이 13명(5.5%)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국적은 1명(일본)을 제외하면 235명(99.6%)이 한국 국적이었다.

      

      
        4.2 모바일TV 이용 현상 분석
        연구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모바일TV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입 통신사는 SK텔레콤이 111명(47.0%), KT가 72명(30.5%), 그리고 LG유플러스가 53명(22.5%)로 나타나 현재 통신시장의 가입자 현황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금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TV 앱은 유투브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넷플릭스가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옥수수가 13명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TV 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이용했었던 모바일TV 앱을 묻는 질문에도 유투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옥수수, 올레TV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TV 시장의 블랙홀로 급부상한 유투브의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넷플릭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OTT(Over The Top)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TV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국내 모바일TV 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시장에서 크게 강한 면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하겠다.

      

      
        4.3 측정도구평가 
        본 연구에서는 내적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적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다항목 척도변수의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변인의 측정항목 중 ‘항목 삭제시 크론바흐 알파값’ 중 높은 값을 가지는 항목을 삭제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모두 0.8을 상회하여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1)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Cronbach’s Alpha
            

          
          
            	Perceived Enjoyment
            	.885
          

          
            	Self efficacy
            	.910
          

          
            	Perceived Usefulness
            	.871
          

          
            	Confirmation
            	.877
          

          
            	Satisfaction
            	.865
          

          
            	Intention to Use
            	.871
          

        

        

        또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토하였다[20]. 집중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AVE)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CR)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잠재요인의 AVE값과 CR값이 각각 .593~.863과 .897~.950 분포로 나타나 수용기준인 .50(Formell&Larcker, 1981)와 .70을 상회함으로써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21].

      

      
        4.4 상관관계 분석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1.Perceived Enjoyment
            	
            	
            	
            	
            	
            	
          

          
            	2.Self efficacy
            	.400**
            	
            	
            	
            	
            	
          

          
            	3.Perceived Usefulness
            	.644**
            	.609**
            	
            	
            	
            	
          

          
            	4.Confirmation
            	.594**
            	.365**
            	.601**
            	
            	
            	
          

          
            	5.Satisfaction
            	.610**
            	.432**
            	.691**
            	.798**
            	
            	
          

          
            	6.IntentionToUse
            	.615**
            	.420**
            	.662**
            	.692**
            	.800**
            	
          

        

        
          
            *p<.05, ** p<.001
          

        

        

      

      
        4.5 가설 검증
        
          4.5.1 구조모형의 적합도
          먼저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FI는 .948으로 나타났으며, TLI는 .941로 나타났고, RMSEA는 .064로 나타났다. 이는 Bentler(1990)와 Bentler&Bonett(1980) 그리고 Steiger&Lind(1980)와 Hong(2000)이 제시한 모형적합도 지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라 판단된다[16][17][18][19].

          
            Table 3. 
				
            

            
              Fit of research model 
            
            

          

          
            
              
                	
                  X²
                
                	
                  df
                
                	CFI
                	TLI
                	RMSEA
              

            
            
              	552.459
              	283
              	.948
              	.941
              	.064
            

          

          

        

        
          4.5.2 구조방정식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한 결과는 표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 지각된 즐거움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는 .313(t=4.91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ig. 4. 
				
            

            
              Result of path estimation
            
            

            

          

          
            Table 4.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H
                	Path
                	Estimate
                	S.E.
                	t
                	p
              

            
            
              	1
              	Enjoyment
->Usefulness
              	.313
              	.056
              	4.919
              	.001
            

            
              	2
              	Self efficacy
->Usefulness
              	.504
              	.081
              	7.288
              	.001
            

            
              	3
              	Confirmation
->Usefulness
              	.217
              	.057
              	3.664
              	.001
            

            
              	4
              	Confirmation
->Satisfaction
              	.656
              	.060
              	10.827
              	.001
            

            
              	5
              	Usefulness
->Satisfaction
              	.325
              	.056
              	5.935
              	.001
            

            
              	6
              	Satisfaction
->Intention to Use
              	.872
              	.068
              	15.725
              	.001
            

          

          

          연구가설2에 대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적으로 보면 경로계수는 .504(t=7.288, p=.001)로 나타났다.

          연구가설3에 대한 검증결과,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217(t=3.664,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4에 대한 검증결과, 확신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는 .656(t=10.827,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가설5에 대한 검증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325(t=5.935, p=.001)로 통계적으로 유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6에 대한 검증결과, 만족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872(t=15.72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빅뱅으로 불릴 만큼 파급효과가 큰 모바일TV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대확신모형에 이용자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서비스의 특성이랄 수 있는 지각된 유희성을 외생변수로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대확신모형의 특징인 확신과 그에 따른 만족을 내생변수로 특정하여 다시 모바일TV 앱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에 가장 능동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설정한 모든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TV 앱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모바일TV의 이용에 즐거움을 느낄수록 모바일TV를 유용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종훈(2015)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지각된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친구나 가족들과의 연락 뿐 아니라, 게임이나 심심풀이 등 유희적인 도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TV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오락적인 미디어라는 점에서는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어 진다[23].

      둘째,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바일TV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는 결과의 기대치나 사용의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24]. 따라서 자기효능감이나 혁신성향과 같은 개인적인 속성은 새로운 IT 장비나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기기를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확신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전의 기대 정도와 실제 이용경험 중 나타내는 차이에 대한 인지적 신념이자 평가과정을 의미하며, 지각된 유용성은 특정 활동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과 성고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25][26]. 따라서 이는 서비스의 사용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바일TV 앱 이용 후 지각된 신념의 강도인 확신의 정도에 따라 지각된 유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확신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브의 경우는 대부분 무료로 앱 이용이 가능하나 최근 광고 없이 서비스되는 유료 프라임 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 모바일TV의 경우 유료 또는 무료라 하더라도 이벤트를 통한 무료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바일TV는 비용을 동반한 서비스 개념이 크다. 따라서 기대한 확신 정도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Han & Yoon (2014)의 모바일 관광 앱에 대한 지각된 경험과 사용 전 기대감의 차이에서 오는 긍적적인 확신 정도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본 연구와 주형철 (2018)의 스포츠 O2O 서비스 앱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에 같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5][28].

      다섯째, 모바일TV 앱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유용성이 클수록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5][25]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모바일TV 앱의 이용 시 형성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콘텐츠에 대해 유용하게 인식할수록 만족도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만족은 지속적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만족은 이용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28][29]. TV라는 방송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에게 모바일TV는 연장 선상에 있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TV 앱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존의 TV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 지속적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닌다. 첫째로 연구대상이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들로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모바일TV에 이용 분석이 더 정교해질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희성 그리고 확신이 외생변수로 사용되어졌으나 추후 가격요인이나 모바일TV의 기술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발굴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것도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TV 앱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모바일TV 앱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와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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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 너널리(Nunnally, 1978)에 의하면 탐색적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 연구분야에서는 0.8,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에서는 0.9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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